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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주파 소음은 상대적으로 귀에는 잘 들리진 않

지만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순환계, 호

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미 유럽국가들은 1990년도 중

반에 그리고 일본도 4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2004
년에 정상소음에 대한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

가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파 소음이 무엇인지 모르

고 있지만 점차 인식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

서의 저주파소음 연구는 2007년부터 체계적으로 시

작되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주파수 범위는 국제

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지만 각국의 공통적인 범위는 

10-80 Hz 대역이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평은 젊은 연령층보다는 중․장년층에

서 주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곧 고령화 사회로 들어

가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저주파 소음은 일반 환경소음에서의 단일 수치값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 각각에 대해 기준레벨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값들은 어떤 규제를 위

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이것을 

저주파 소음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

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

우는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기준값을 어기

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저주파 소음에 대비하기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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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을 대상으로 저주파 소음에 대한 수용성 시험을 

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2. 저주파 소음 수용성 시험

저주파 소음에 대한 수용성 실험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무향실에서 수행하였다. 무향실에 스피커 

4대를 설치하고 제어실에서 신호를 가진하였다. 스

피커 중심부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 의자를 설치

하고 그 바로 옆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함으로서 피실

험자들에 도달하는 음압레벨을 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주파수 범위는 12.5 Hz부터 100 Hz까지 

1/3-옥타브 밴드의 중심주파수에 대해 순음 가진으

로 음압레벨을 변화시키면서 하였다. 스피커의 구동 

주파수 하한은 8 Hz 정도이지만 실제 10 Hz인 경

우도 스피커 막의 움직이는 변위가 크기 때문에 주

변 구조물에 닿아 12.5 Hz 이상부터 안정된 신호를 

발생할 수 있었다. 신호음은 음압레벨을 상승시키면

서 그리고 반대로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2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최종결과는 각 주파수 밴드마다 산술 평

균값으로 하였다. 
시험에 참여한 인원은 나이가 20-40대로, 남자는 

총 29명 여자는 39명으로 하였다. 한 사람 당 1차

례 시험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음압

레벨을 변화시켜 수음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발신기 버턴을 눌러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음압레벨을 더 증가시킴으로

서 소리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시점에 2차적으

로 발신기 버턴을 누르도록 하였다. 
무향실은 외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무향

실에서 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일반인

들은 주파수에 따른 신호음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

에 사전에 신호음을 들려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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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20 Hz 이하의 음은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 주로 압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피시험자들이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렸다.   
각 주파수별 최대 음압레벨은 피시험자들에게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의 기준값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 귀에 이상이 있었던 

경력을 가진 피시험자들은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리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들처럼 5점 

혹은 7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나 대부분의 피시험자들

은 구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방법을 바꾸어 소리

를 듣기 시작하는 시점과 소리를 명확히 인지하는 

시점의 두 가지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해석적인 면

에서 소리가 명확히 들리는 지점을 지나면 시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소리가 명확히 들리는 시점을 최소 

수용한계로 가정하였다. 
시험결과, 20대가 가장 소리 민감하였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민감도가 떨어졌다. 남․녀 간의 인지 정

도는 연령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시험에 참가

한 총 68명에 대해 각각의 주파수 별로 민감한 정

도가 상위 10 %, 50 % 그리고 총 인원(100 %)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주파수별 민감도에 따른 음압레벨은 일정하

지 않고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외국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기준값을 Table 2에 나

타냈다. Table 1과 Table 2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기준값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는 시점이 민감도

가 50 %인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

파수 12.5 Hz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시험에 참가한 

총 인원에 대한 평균값인 경우에 일본의 기준값 이

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 Hz는 시험적

으로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민감도 50 % 이상인 경

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20 Hz 이하의 초저주파 

대역에서는 20, 16, 12.5 Hz씩 감소함에 따라 약 3 
dB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10 
Hz에서는 12.5 Hz에 비해 3 dB 증가되는 값으로 

산정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Estimated acceptable limits. 
Frequency

(Hz)
10 % 

average
50 % 

average
100 % 
average

12.5 82 85 88

16 78 82 85

20 71 78 82

25 67 73 77

31.5 60 65 71

40 54 59 64

50 51 56 60

63 46 50 55

80 42 45 49

Table 2 Reference value of low frequency noise
       country
Frequency Germany Denmark Japan

12.5 87 83.4 88

16 79 76.7 83

20 71 70.5 76

25 63 64.7 70

31.5 55.5 59.4 64

40 48 54.6 57

50 40.5 50.2 52

63 33.5 46.2 47

80 28 42.5 41

4. 결  론

저주파 소음에 대한 국내 기준값을 마련하기 위

해 피시험자들을 대상으로 수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시험결과 일본의 기준값 이상을 갖는 경우는 시험에 

참가한 모든 피시험자들이 선택한 음압레벨의 산출 

평균값으로 평가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대책

방법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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